
년 희망의 희년 사순시기 담화문2025

하느님 백성이 희망하는 은총의 때

사랑하는 춘천교구 하느님 백성 여러분 사순시기를 맞이하며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그리! , 
고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 이 사회에 주님의 보호와 은총을 간절하게 청합니다 사순시기는 . 
희망을 노래하며 우리 삶 안에 하느님께서 살아계시어 활동하시도록 그분을 늘 환대하고 그“ , 
분에게 자리를 내어드리는 믿음의 때 라고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 . 
회개의 때에 믿음을 새롭게 하고 희망의 샘물을 길어 올리며 하느님의 사랑을 열린 마음으, , 
로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올해 사순시기에는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마태 ‘ ’( 20,18)라는 복음말씀처럼 믿음과 
희망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고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는 여정에 함께해야 합니, , 
다 희년의 주제인 희망의 순례자 . ‘ Pilgrims of Hope 가 되어 어려운 세상에 희망의 징표가 되어 ’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온유하고 친절한 마음으로 소외된 이들을 챙기고 더 간절히 주님께 . , 
기도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그분과 함께 할 때 희망은 행복이 되어 우리 곁에 머물게 될 것입, 
니다 희망하는 사랑은 언제나 일상의 태도와 마음가짐 안에서 실현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겠습니다. 

세상 속 순례자인 우리들은 매일 수많은 불안과 걱정을 넘나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날로 복. 
잡해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자주 한계를 경험합니다 앞으로는 더욱 빈번하게 인간의 가능. 
성과 생각과 신념은 한계에 부딪힐 것입니다 특히 급속한 과학 기술 발전의 산물인 인공지능. 
AI이 도처에서 활용되는 현상을 접할 때마다 우리는 미래 사회에 대한 희망보다 불안과 두려
움을 더 많이 느낍니다 앞으로 인공지능은 우리의 가능성과 생각과 신념을 선한 의식으로 확. 
장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지만 찬미받으소서 에서 기술 지배 패러다임의 위험을 경고했던 , 「 」
것처럼 우리를 기계 문명에 종속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이러한 한계를 인지하는 때가 오히려 새로운 길을 위한 출발점이 되
었던 순간을 인류 역사와 성경을 통해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신앙은 하느님과의 만남을 위한 , . 
우리 인간의 인격적인 응답이며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은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 영원한 생명, , 
으로의 초대에 자유롭게 응답함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 말씀살기에 기초한 신앙은 우리 그리
스도인이 세상 속의 환난을 넘어서 희망을 품고 살아가도록 하는 구름기둥과 불기둥탈출 ( 13, 

21-21)과 같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시고 선포하신 하느님 나라를 향한 순례 여정. 
은 행복한 여정입니다 우리의 희망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죽음을 통해 이 세상 속에서 걱. 
정과 불안에 떨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어 굳건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번 사순시기에도 어김없이 상기해야할 것은 찬미받으소서 여정‘ ’에 관한 것입니다 심각한 . 
기후 위기 시대에 생태적 회심으로 우리가 돌봐야 할 것은 병들어 가고 있는 지구의 생명 공, 
동체입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열심히 기도하고 선교하며 사랑을 실천했던 선조들처럼 순교하. , 
는 마음으로 자연의 모든 피조물을 돌보는 일에 기꺼이 동참해야겠습니다 실천은 거창한 외. 
침과 이념 속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사람의 작은 실천이 커다란 희망의 불씨가 되어 세. 



상 곳곳에 큰 변화를 불러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춘천교구 하느님 백성 여러분 오늘과는 다른 내일을 만들기 위해 위험을 감수합시!! 
다 현존하는 하느님을 모시고 희망의 영적 여정에 도전합시다 혼자가 아니라 각자의 신앙감. . 
각으로 함께 걸으며 우리가 서로 관계로 묶여있는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느님 백, . 
성 모두가 주님께서 주신 복된 희망의 샘에서 물을 길어 올려 힘을 얻고 은총의 때를 보낼 ,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희망의 희년에 맞이하는 사순시기에 주님 안에서 사랑과 평화를 이루. 
어 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함께 희망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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